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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나비효과

내 용

장수찬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.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

특별하게 못 하 는 것도 딱히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. 그런 그에게도 취미가 

있었으니, 그것은 바로 자신이 좋 아하는 웹툰을 보는 것이었다. 장수찬이 

가장 좋아하는 웹툰 <루나 어드벤처>, 벌써 몇 번이 나 봤는지 이제는 셀 수

도 없는 수준이었다. 최신화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매번 일정량의 금 액을 

지급해야 했지만 매주 한편만 올라오는 웹툰의 특성상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

었다. 한가 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완결된 작품을 보고 싶을 때는 한 

번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조 금 부담된다는 것이었다. 부담되는 가격에 시

청을 망설이고 있던 찰나 친구 김인호가 말을 건 다.

“야, 뭐하냐?”

“웹툰 볼지 말지 고민 중”

“그냥 봐 뭘 고민해.”

“비싸잖아, 이거 다 보면 몇만 원 그냥 나와”

“그걸 왜 돈 주고 봐?”

“응?”

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묻는 김인호의 말에 장수찬은 당황하였다.

“그걸 왜 돈 주고 보냐고.”

“뭐라는 거야, 그럼 어떻게 보는데.”

김인호는  의외라는  듯  핸드폰을  꺼내어  어떤  사이트를  보여주었다.  

화면에는  수많은  웹툰이 나열되어 있었다.

“너 이거 모르냐?”

“뭔데 이게.”

“와,  진짜  모르네. 이게  말이야  <웹툰  좋아>라는 사이트인데  너  보

고  싶다던 웹툰들  있지? 그것들 다 여기서 공짜로 볼 수 있어”

김인호의 말에 장수찬은 깜짝 놀랐다. 보고 싶었던 웹툰들을 전부 공짜로 볼 

수 있다니, 이 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.

“진짜?”

“진짜라니까, 나 못 믿냐?”

“근데 이런 거 불법 아니야? 봐도 괜찮은 거 맞아?”

“야,  어차피  못잡아ㅋㅋ  그리고  사이트  걸려도  우리까지  절대  못  

잡아.  그러니까  걱정하지 말고 그냥 봐.”

처음에는  미심쩍었다.  정말로  괜찮은  것일까?  ‘불법  사이트’라는  

단어가  일으키는  거부감은 생각보다  더  컸다.  하지만  그  거부감은  

순식간에  사라지고  말았다.  처음에  들었던  불안감과 거부감은 불법 사

이트에서 웹툰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다, 마치 처음부터 없었

던 것처럼.



2026 저작권 인식제고 글 공모전

- 289 -

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는 것은 실제로 매우 편리했다. 단순히 사이트에 

접속한 뒤 원하 는 작품을 검색하고 시청하면 되는 일이었다. 설령 사이트가 

발각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 받지 않을 테니 더 부담 없이 사이트를 즐길 

수 있었다.

한번 불법 사이트의 맛을 본 장수찬은 그 뒤로도 계속 정식 플랫폼 대신 불

법 사이트를 이용 하기 시작했다. 더 이상의 지출이 필요 없어진다는 점이 

마음에 들었다. 이대로 쭉 불법사이 트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, 불법 

사이트에도 여러 단점이 존재했다.

“...어?”

어느 날 올라온 <루나 어드벤처> 작가의 공지. <루나 어드벤처>가 더 이상의 

수익을 창출하 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연재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.

“어...? 안되는데?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을텐데...? 아직 최종 흑막도 안 

나왔는데 왜...”

많지는  않았지만  그래도  꾸준한  인기를  유지해  왔던  작품이기에  더  

의문이  들었다. 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장수찬은 결국 작가에게 메일을 

보내 직접 이유를 물어보기로 하였다. 작가 에게서 온 답장은 다음과 같았

다.

“안녕하세요 독자님, <루나 어드벤처> 작가 리오입니다. 공지로 말씀드렸던 

것과 같이 연재 종료를 하게 되는 이유는 <루나 어드벤처>가 더 이상의 수익

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불

법 사이트에 있습니다. 최근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작품을 결제하지 않고 관

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<루나 어드벤처>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

다. 불법 사이트를 검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

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긍하려고 합니다.”

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작품이 연재 종료되는 이유가 불법 사이트 때문이라는 

사실을 깨달은 장수찬은 충격에 빠졌다. 아무 생각 없이, 그저 편리하고 돈

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 해 왔던 불법 사이트 때문에 자신의 최애 

작품이 연재 종료를 한다니, 자신의 생각이 한없이 짧게  느껴졌다.  하지만  

이제  와서  장수찬이  할  수  있는  것은  아무것도  없었다.  자기  잘못

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한들 연재 종료된 작품이 돌아오겠는가. 

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은 장수찬은 그날부로 더 이상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

지 않았다. <루나 어드벤처>와 같은 작품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.


